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
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

하라.

전송일자 : 2022. 6. 8.(수)

전송매수 : 2매

[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SPC 파리바게뜨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이 5. 19. 53일간 지속하던 단식을 중단했

다. 단식을 중단하며,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 중단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약 70여 곳의 시민사회단체가 임종린 지회장의 의지를 받아 함께 SPC

자본과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53일간의 단식은 2018년 사회적합의를 이행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파리바게트 지회 소속의 노동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민주노총에 소

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강요, 승진차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겪어야 했

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한 끼 식사와 든든한 간식을 만들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점심을 굶어야 했고,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3년 

이내에 본사 제빵기사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했

음에도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나몰라라하는 SPC자본에게 저항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미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2021. 7.과 2022. 4. 두 차례나 SPC가 잘못을 바로잡

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SPC자본은 파리바게뜨

지회와 파리바게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 어떠한 응답

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SPC 파리바게트 문제는 단순히 노동조합과 회사의 갈등이 아니다. 2018년 사회



적 합의는 정치권, 시민사회, 노동조합, 회사가 공동으로 합의하였다. 사회적 합

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 주체 모두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과 

같으며, SPC자본의 실체를 안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과 동조단

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노총에서도 SPC자본을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

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 노동 법률단체 역시 성명서 발표, 동조단식 참여, 문화제 조직 등을 통해 

공동행동의 활동에 함께할 것이다. 특히 2018년 사회적합의의 이행은 이번사태 

해결의 핵심적 내용인 바, 파리바게트 공동행동에서 구성한 사회적합의 이행검

증단에 우리 노동법률단체 소속의 노무사,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2018년 사

회적 합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SPC 그룹은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민주노조의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당사자들에

게 사과하라.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임금차별을 시

행함에 따라 착취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SP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가 단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SPC 파리바게트의 행태가 이 사회의 청년노

동자들의 문제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공정과 평등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음으

로써 이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파리바게뜨 지회와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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